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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 주의 Hig hlig ht

◆ 소비 자물가 급등 에 따른 스테 그플레 이션 우 려

2 . 금 융동향

◆ 금리 : 전 주대비 0 .54 %p 하락

◆ 환율 : 원 /달러 하락 , 엔 /달 러 하락

◆ 주가 : 전 주대비 2 .8 % 상승

3 . 보 험산업 동향

◆ 생보 사 지 급여력 비율 개 선

◆ 생보 사의 후순위 차입 편 법여부 조사

◆ 해외 역외 펀드 불 법운용 적발

◆ 금감 위 적 기시정 조치권 이관 검토

주간 보험 동향



1. 금주의 Highlight :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 우려

□ 1월중 소비자물가(124.8)가 전년 동월대비 4.2%, 전년말 대비 1.1% 상승

하는 등 급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

기되고 있음.

o 1월중 소비자물가 변동요인을 부문별로 살펴보면, 의료보험 수가인상

(0.32%p), 농축수산물 가격상승(0.40%p), 담배 및 도시가스(지방), 지방

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(0.25%p)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.

o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과 전남·북 지역이 전국평균 상승률 (2.3 %)

을 상회한 반면 , 그 외 지역은 전국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음 .

□ 지난해말 실업률이 4%대를 넘어선 가운데 물가상승 현상이 지속됨에

따라 스테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.

o 반면, 일부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라는 세 가

지 요인이 겹친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, 국내 경기의 침체가 이어지고

있는 가운데 물가상승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.

□ 1월중 생산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.5%, 전

년동월대비 2.3% 상승하였음.

o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5.0%, 전월대비

0.9% 상승하였으며, 구입빈도별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.8%, 전월대비

1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소비 자 물 가상 승률 추이

(단위 :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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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금융동향

□ 금리

- 회사채 금리는 정부의 금리안정 의지 표명, 풍부한 유동성, 美 금리 추

가인하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 시현. 전주 대비 0.54%p 하락.

- 국채 금리도 사상최저치를 경신하며 전주 대비 0.29%p 하락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 29일 30일 31일 1일 2일 전주대비

회사채 7.56 7.50 7.38 7.27 7.08 -0.54 %p

국 채 5.75 5.73 5.68 5.63 5.48 -0.29 %p

□ 환율

- 원화는 달러/ 엔과 증시동향에 따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1월 무역

수지 호조와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탄력성 강화의 영향으로 강세

시현.

- 엔화는 일본 12월 가계지출 호조 발표,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 및

전국구매관리자지수(NAPM) 저조 발표 등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 우려

확산, 일본기업들의 해외수익 본국 송금을 위한 엔화매입세 등으로 강

세 시현.

- 유로화는 연준의 0.5%p 금리인하에 따른 미-유로지역간 금리격차 축소,

예상보다 저조한 美 전년도 4/ 4분기 GDP 추정치 발표 등으로 강세

시현.

주요 환율추이

구 분 29일 30일 31일 1일 2일 전주대비

원/ 달러 1,267.10 1,265.00 1,259.00 1,257.00 1,249.30 -31.00

원/ 100엔 1,081.14 1,083.98 1,081.62 1,080.83 1,084.46 -10.94

엔/ 달러 116.74 115.79 116.52 115.57 115.81 -1.44

달러/ 유로 0.9174 0.9266 0.9371 0.9386 0.9364 +0.01

- 2 -



□ 주식시장

- 금주의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와 AIG의 현대투신증권에

대한 출자확정 소식 등으로 주중반 강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이후 외국

인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뚜렷한 매수주체 부재와 한국부동산

신탁 최종부도 악재가 맞물리며 하락세로 반전.
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2.8% 상승.
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

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후퇴 불안감을 압도하며 블루칩들이 4개월

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다가, 주말 예상보다 높게 나타

난 1월중 실업률 발표로 금리인하에의 기대보다 눈앞에 닥친 경기침체

우려가 확산되며 하락세로 반전. 전주대비 1.9% 상승.

- 일본은 0.1% 상승.

- 홍콩은 0.2% 상승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 분 29일 30일 31일 1일 2일 전주대비

한 국(KSX) 596.53 591.34 617.91 612.30 608.48 +16.75

미 국(DJIA) 10,702.19 10,881.20 10,887.36 10,983.63 10,864.10 +204.12

일본(N IKKEI) 13,845.28 13,826.65 13,843.55 13,779.55 13,703.63 +7.57

홍 콩(H IS) 16,099.82 15,893.07 16,102.35 16,163.99 16,071.29 +27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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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. 보험산업동 향

□ 생보사 지급여 력비율 개선

- 교보, 흥국, 신한 등 9개 생보사들이 작년 12월말 후순위차입 등 자본확

충에 적극적으로 나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3개월 전인

작년 9월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

- 교보의 경우 주식에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사업비 절감과 채권분야

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지급여력비율이 작년 9월말 1백47%에서 1백

70%로 높아졌음.

- 동양, SK, 금호, 럭키생명 등은 대규모 후순위차입을, 신한생명의 경우

증자와 후순위차입을 동시에 실시하여 지급여력비율을 크게 높였음.

-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자본확충을 권고 받은 금호생명의 경우 지난해말

후순위차입에 이어 대주주의 200억~300억원 규모 증자지원으로 재무건

전성을 높일 계획임.

- 그러나 일부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간신히 1백%를 넘긴 수준이어서 유

동적인 주식시장 상황, 3월말부터 강화되는 지급여력기준 등을 감안할

때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음.

□ 생보사 의 후순 위차입 편법 여부 조 사

- 금감원은 작년말 생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

후순위차입과 증자 등 자본확충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

난해말 생보사들의 자본확충 내용을 정밀 점검하고 있음.

- 현재, 금감원은 대신생명 등 편법적인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비율

을 높인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며, 점검 결과 보험사의 자본확

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여력비율을 재산정, 지급여력비율

이 100%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함.

- 대신생명은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대신증

권, 대신팩토링 등으로부터 총 780억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빌렸는데, 이

중 일부자금에 편법성이 확인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12월

말현재 지급여력비율 기준(100%)을 넘지 못한다는 분석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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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외 역 외펀드 불법 운용 적 발

- 국내 중견보험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해외 역외펀드에

500만 달러를 불법 투자하는 등 3건의 역외펀드 위법운용 사실이 금융

감독당국에 적발돼 금명간 해외영업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예정임.

- 정부는 이번 건을 계기로 편법 외자유치와 자전거래 등의 의혹을 받아

온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일부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

키로 하는 등 역외펀드 세부 감독방안을 조만간 마련, 발표할 방침임.

-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최근 역외펀드에 대한 일제 조사결과

한 중견 보험회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역외펀드에

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3건의 역외펀드 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

며 다음주 중 금감위 의결을 거쳐 6개월 동안 해외영업을 정지하는 등

의 행정조치를 내릴　예정"이라고 밝힘.

- 금감원은 해외유가증권 직접투자 실적자료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관

받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갖출 방안을 검토중임.

□ 금감위 적기시 정조치 권 이 관 검토

- 재경부는 최근 예금공사가 공적자금 지원이 뒤따르는 적기시정조치 권

한에 대한 이관을 정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

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함.

- 예금공사가 이관을 요청한 적기시정조치권한은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한

합병과 감자, 계약이전 등의 조치이며,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

한 법률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권한을 금감위에 부여하고

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또한,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부실

금융기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자금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예금공사 등에

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음.

- 결국 기금 관리책임자가 기금 사용의 권한을 배제당하고 있어 문제가

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데다 자의적 정책 결정에 따라 자

금이 지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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